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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침10시 루트번트레킹의시작점인더디바이드

로출발했다

테아나우에서밀포드사운드방향으로 50여분 정

도 소요된다 루트번트랙 그리고 Key Summit라

는 안내판이있었다 오르막 숲길은협곡을걸었던

밀포드와는 달리 마치 우리나라의 큰 산을 오르는

그런 느낌이었다 너도밤나무 숲길에서 부는 바람

이청량했다 하늘은맑고햇볕도따스하다 25km

정도 오르막을 오르니 갈림길이 나왔는데 트레킹

코스인 하우덴헛으로 가는 길 그리고 아름다운 주

변경관을볼수있다는키서밋의갈림길이다

배낭을모아두고키서밋으로가는지그재그길을

올랐다 곧이어만년설을머리에인아름다운순백

의 연봉들이 시야에 들어왔다 키서밋(918m) 바로

아래로는 조그마한 호수가 있고 길은 산릉으로 계

속 이어져 있었다 오른쪽으로 오늘 걸어야할 산허

리길이보이고왼쪽으로는할리포드계곡과그뒤로

이어지는 순백의 연봉들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

다(왕복 3km) 다시 제자리로 내려와 배낭을 찾아

10분 정도 걸으니너른호수옆으로하우덴헛이자

리하고있다

벤치에앉아점심을먹고 숲길을 35km를더가

니 얼랜드폭포가 나왔다 루트번트랙을 개척할 때

동행했던 기자의 이름이라고 한다 폭포는 멀리서

보면산중턱바위에서뿜어나오는것같았는데가

까이 다가가니 겹쳐진 화강암반 위에서 떨어지는

제법큰규모였다 물을떠서마시니차갑고도짜릿

한맛이상쾌했다 아름다운연봉을보면서걷는허

리 길은 마치 지리산종주길처럼 장쾌하면서 시원

스럽다

폭포에서25km정도가면조그만호수가있고주

변으로나무들이숲을이루는 오차드라는곳이나

오는데야영이허용된훌륭한장소였다 이런곳에

서 밤하늘의 별을 세면서 하루를 보낸다면 얼마나

행복할까하는생각을하며길을재촉했다 오차드

에서 오늘 우리 숙소인 맥캔지호수산장까지는 25

km거리다 그러니까 거대한 화강암 산허리 길을

무려 8km를걸어야하니그산의규모가가히짐작

될것이다 산과산사이안부를넘어내리막숲길을

내려가니하늘이 터지면서작은분지가나왔고 그

곳에맥캔지호수롯지가자리하고있었다

2일째롯지에서 300m거리에있는맥캔지호수를

배경으로단체사진을찍고왼쪽산(오션픽)으로이

어지는 길을 1200m 높이까지 지그재그로 올라갔

다 어제잤던산장과호수가점점작아지면서에밀

리픽의 웅장한 하얀 봉우리가 다가왔다(3km) 오

션픽의 오르막 끝자락을 올라 너른 공터로 나가자

거센 바람이 할퀴듯 달려드는데 눈앞으로는 멋진

파노라마가펼쳐진다 바람을 피해움푹파인곳으

로몸을피하여간식을먹으며그멋진풍광을눈에

담았다

올라올 때와는 반대로 오션 픽의 산허리를 반대

방향으로 45km걸어야 점심장소인 해리스새들에

도착할 수 있다 홀리포드계곡이 내려다보이고 그

뒤로는하얀모자를쓴연봉들이길게도열하고있

는멋진경관을보면서걸으니그긴구간이지루하

지 않았다 산허리길이 끝나고 약간 경사진 오르막

을 올라 10분쯤 가면 점심장소인 해리스새들이다

이미 20여명의등산객들이쉬고있었다 이곳에서

주변 경관과 마틴베이까지를 두루 살펴볼 수 있는

코니컬 힐(1515m)에 오를 수 있는데 아직은 눈이

많아길이폐쇄되어아쉬웠다

점심을 먹고 약간의 오름길을 오르니 왼쪽 아래

로해리스호수가하늘을품고잔잔하게펼쳐지면서

와카티푸호수까지의경관이아름답게펼쳐진다여

기서부터 숙소인 루트번폭포산장까지는 내리막으

로 35km의 거리다 시간은 여유롭고 하늘은 맑고

아름다운자연속에내가있으니부러울게없다내

리막을내려서면서길에서벗어나해리스호수로갔

다 정말깨끗하고맑은호수다해리스호수위로는

윌슨호수가 있어 만년설에서 녹은 물을 공급해주

고 있으며 해리스호수 역시 아래 루트번폭포를 거

쳐 와카티푸호수로 받은 물을 그대로 전해주고 있

는것이다

호주에서 온 여의사가 그 차가운 물에 뛰어들어

유유히 수영을 즐기는 모습을 보노라니 부럽기도

하고춥지않을까걱정도된다 길로되돌아와내리

막길을 한 시간 가까이 내려가니 루트번폭포가 두

세 갈래로물을 토해내고있다 오른쪽으로는숙소

인루트번폴스롯지가있고아래로는자유트레커들

의숙소가있다 자정쯤화장실에다녀오다하늘을

보니밤하늘이온통별들로가득하여손에잡힐듯

하다한참을넋을놓고구경했던그멋진기억이아

직도오롯하다

마지막 날이다 대략 10km 정도만 걸으면 되니

부담이 없다 산장을 출발하여 25km가면 루트번

플레이트라는 오두막이 나오는데 이곳은 두 개의

계곡이만나는아주넓은곳이다엄청나게넓은이

곳이 1994년엔가범람하여오두막이잠기고심지어

는 퀸즈타운 시내까지 피해를 입혔다니 도무지 이

해가 되지 않았다 이곳에서 숲길을 25km 더내려

가 왼쪽으로 들어갔는데 우리나라 계곡의 풍광 뛰

어난 담처럼 푸르디푸른 담과 계곡의 풍치가 아름

답고정겹다 계곡가에서준비해간점심을먹고숲

길 4km를 더 걸어루트번트레킹을마무리했다 사

실루트번트랙은지리산당일종주처럼하루에도완

주할수있을정도였다 그러나이런아름다움풍광

을그렇게보는것은아쉽지않을까!

루트번트레킹을마치고중간조그만마을카페에

서완주증명서를전달받았다밀포드트레킹을하지

않았던 사람들의 관심은 밀포드와 루트번 중 어느

트랙이 더좋았는가하는점이다 그러나 밀포드와

루트번은 트레킹의 성격이 다르다 밀포드는 원시

적인자연속에서협곡을걷는길이고 루트번은산

허리를걷는길이다비교자체가무리인것이다일

주일 간 100여km를 걷는 고단한 일정이지만 새로

운힘이솟아나는힐링의길이었다고자부한다

뉴질랜드 트래킹 <하> 루트번트랙

지상에서가장황홀한

오차드 텐트 위별쏟아지고

하늘담은호수순백의연봉들

최희동
전남대총동창회 상임부회

장산악회장을 맡고 있다

전남대 7대륙 최고봉 원정대

에베레스트엘브루즈 부단

장과 코지어스코 단장을 지

냈으며 올해 말 남극 빈슨 매

시프 원정을 준비하고 있다

길

루트번 트레킹은 지리산 종주길처럼 장

쾌하면서 시원스러운 길이다 8의 화강

암 산 허리 길 사이사이에 산을 담고 있는

맥킨지 등 호수들도 눈부시다


